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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는 반드시 북한인권 토의를 개최해야 한다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월 10일)에 ‘북한

인권대화(Human Rights Debate)’를 개최해 왔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는지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일이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을 자행하

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목소리를 전달하는 하나의 주요한 통로가 되어왔다. 

2.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대화가 진행된 이래로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촉구의 목소리가 

줄어들더니 작년에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대화가 개최되지 못했고, 올해에도 결국 미국의 불

참으로 다시 한번 북한인권 대화가 무산된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대화는 안보리 회

원국 15개 국가 중에 9개 국가가 찬성해야 개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 자유진영 국가들도 미국의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다. 

3. 우리는 금년에도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대화가 무산될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유엔에서조차 보편적 인권 사항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한다. 유엔의 설립목적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전 인류사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

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현재의 북한인권 

대화 무산이 주는 인류에게 주는 실망감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하겠다. 

4. 우리는 내일 12월 10일 제71차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앞두고 이러한 소식과 성명을 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각종 대화에 매우 부

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금년 안에 미국과 북한이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한

다고 해도 거기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이

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만 활용될 정상회담은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인권개선 없이

는 미·북 관계 개선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5. 우리는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하여 유엔 안보리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

동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인권개선을 외면한 채 비핵화 합의를 깨려는 북한을 규탄하고, 또한 유

엔 안보리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결정을 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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